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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 구역 없애기  May
 09
•갈라디아서 2:20

그리스도인은 ‘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’입니다.           ‘죽음’이란 나의 의지

와 권리를 주께 온전히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.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이라는 대의

를 앞세워 상대방의 헌신과 죽음을 강요합니다.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

실을 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. 자기 죽음을 잊은 자는 여전히 ‘나’ 중심의 삶을 

삽니다.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다고 착각하며 노력과 헌신으로 만족을 채우

려 합니다.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변의 관계들이 깨어집니다. 

나의 의지와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양도했습니까?           자녀, 결혼, 물질, 상처 등

과 관련된 영역을 두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모든 것을 주님 뜻

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‘제한 구

역’을 만드는 것입니다. 99개를 내려놓아도 마지막 1개를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

한 믿음이 아닙니다(마 19:21). 얼마나 ‘많이 믿느냐’가 아니라 ‘하나님’을 온전히 믿

느냐의 문제입니다. 

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 복종했습니다(고전 9:27).            그는 어떠

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‘배웠다’고 고백합니다(빌 4:11). 끊임없이 내려놓고 위

임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믿음을 쌓아 간 것입니다.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

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(빌 4:13). 헬라어 학자 케네스 웨스트는 

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. “나는 끊임없이 내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자 안에서 

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맞이한다.” 내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, 그분

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명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아름다운 관계와 사역

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.

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

늘 되새기며 살아갑니까?

❶ 나의 사역과 관계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?

❷ 내가 만든 ‘제한 구역’들은 무엇입니까?


